
		
			[image: Cover image]
		

	
    
      
        
          	
          	
        

        
          	
        

        
          	
            [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1, No. 1, pp.61-71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1

        

        
          	Received  25 Jan 2021
Revised  10 Feb 2021
Accepted  15 Feb 2021

        

        
          	
            KIEAE_2021_v21n1_61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1.061
          
        

        
          	
            일본 전통건축 형태요소의 현대적 적용 기법
          
        

        
          	
            
              
                Young-Hoon Ki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Application Technique of Japanese Traditional Form Elements i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김영훈
                *
              
            

          
        

        
          	
        

        
          	
ⓒ 2021 KIEA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Traditional elements are important attributes that sustainable at the same time as securing the place or identity of a specific region. The element of tradition in Japanese architecture appears not only as a visible dimension, such as adoption, replacement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s it is, but also as an invisible concept that is fused with today's architecture, culture, and life. In this study, 20 cases were selected in addition to the work award-winning work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mong the modern buildings in Japan where traditional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were actively conducted and it analyzed how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were applied to the present day.

          

          
            Method: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odern application of major traditional structural elements such as the base end and the shaft roof, divided into stages of adoption, replacement and transformation and fusion.

          

          
            Result:
            As a result, i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a passive strategy through simple recruitment or substitution of materials and an active strategy to create a new form through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or fusion are evenly app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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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공통적인 개념은 최민지(2014) 등이 정의하고 있듯이, 과거로부터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동의 결과물이자 공통감각의 가시적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1] 또한 전통을 이해하는 시각은 과거의 모든 유산을 전통으로 보는 시각과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만을 전통으로 인지하는 시각 혹은 오늘날 채택 가능한 가치체계를 전통으로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1)[2] 특히 전통은 옛것에 멈추어져 있는 고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reinterpretation)되고 재창조(reinvention)되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미래시대에 발현될 가능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인[1]으로 볼 경우, 전통이나 전통요소는 특정 지역의 장소성이나 정체성 확보는 물론,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하고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전통건축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일본은 탄게 겐조(丹下健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1세대 건축가들로부터 시작된 전통에 대한 논의와 2세대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나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등의 메타볼리즘(Metabolism) 논의, 3세대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선(禪)의식적 미니멀리즘 추구 및 오늘날 4세대 건축가 그룹인 쿠마 켄고(隈 研吾) 등의 전통적 재료에 대한 재해석 등을 거치면서 전통건축의 이론적 및 실천적 실험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전통이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이지만, 그 결과물에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2)라는 탄게 겐조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일본 건축에서의 전통이라는 요소는 전통건축 그대로의 모습의 보전이나 계승 및 재현 등의 가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건축이나 문화 및 생활에 융합되어있는 비가시적 개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 자체의 보전이나 복원보다는 전통이라는 정신이 결합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전통 논의 및 해석이 활발하게 진행된 나라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의 현대 건축물에 나타나는 전통 건축요소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일본사례를 통해 본 전통요소 적용기법 연구’라는 저자의 선행연구(2018)를 통하여 일본 건축에서 나타나는 적용 방법은 주로 전통양식의 외형을 차용하거나 전통 재료와 현대 재료를 혼용하는 경우 및 전통 방식의 공간구성이나 배치 등을 접목시키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3] 또한 전통적 일본 건축의 유형적 패러다임(2020)에서 일본의 전통적 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를 각 시대별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일본건축의 원류와 특징을 유추한 바 있다.[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기 저자의 선행연구와 일본 건축의 전통성 도입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건축 양식의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전통요소의 적용 및 해석 방법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전통적 형태구성요소의 유형과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논문이나 자료 등에서 전통과 현대건축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전통 건축 요소의 적용이 나타나는 사례 가운데 전통건축의 양식이나 형태구성요소 및 재료 등을 현대건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사례를 추출하였다. 특히 전후 전통요소의 적용 등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역대 일본건축학회 주관 작품상 수상작 가운데 전통성 표현이나 전통요소 적용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 16점과 기타 수상작 및 기존 전통건축물을 증개축한 작품 4점 등 총 20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례들을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통요소 적용 및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본 현대 건축물에 적용된 전통적 요소는 앞선 김영훈의 연구(2020)[4]에서 정리한 일본 전통적 건축의 형태구성요소 분류를 참고하였으며 그 가운데 본 논문의 사례에 적용된 주요 형태구성요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요약하였다. 연구 성격상 내부공간이나 평면 및 외부 조경 등 형태구성요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외로 하였다. 또한 전통 요소의 적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유형속성과 한옥요소와의 상관성 및 적용전략(김 영훈, 2020) 및 공공한옥건축물의 니즈 대응형 어포더블 설계 기법(김영훈, 2020)에서 제시된 채용, 대체, 변형 및 융합이라는 전통요소 적용 전략[8]을 인용하여 각 현대 건축물에 나타나는 전통요소의 적용 정도 및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전조사와 관련 연구논문을 고찰하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전통적 형태요소 적용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최근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요소 적용이나 해석이 잘 나타나고 있는 역대 일본건축학회 작품상 수상작 가운데 공공건축물 10건에 대하여 2019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쿄, 오사카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1.3. 전통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유사 연구 고찰
        일본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전통성 계승이나 표현과 관련된 연구를 검색 및 고찰한 결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의현 외1인(1988)은 자연에 기초한 일본인의 미의식 및 전통적 공간개념을 이해하고, 다원적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현대 건축 속에서 전통적 공간개념의 표현 특성 및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일본의 현대 건축물 11건의 전통적 공간개념 및 맥락을 분석하였다.

        김기수(1998)는 1940년대 일본 건축에 나타난 일본적 표현 방법에 관해 2차 세계 대전 전후에 현상 설계된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일본의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서양 건축과 전통 건축의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는 절충양식이 아닌 합리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일본 건축을 재창조하고 일본의 건축양식을 해외침략을 기념하는 표현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일형(2000)은 일본의 현대건축이 지역적 특성을 세계화하는데 성공한 건축사례로 정의하면서 그 이유를 전통 건축의 구성요소 및 개념에서 찾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써 아이덴티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950~70년대에는 직설적 복고주의, 전통적 형태 ‧ 요소 ‧ 의장의 변용, 전통의 절충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1980~90년대 이후에는 서구의 탈근대적 유행 흐름에 영향을 받아 기술적 지향, 전통의 표피적 접목 및 자의적 형태의 혼성적 접근이 주로 표현되어 이 시기의 지역적 특성이 약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선영(2001)은 전통 건축의 의장 요소, 형상, 문양 등과 같은 부분적 건축 특징을 현대 공간에 접목시키는 조합형 디자인 방법에 의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 건축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목재의 사용은 일본 전통 건축의 재료 및 구조의 관계를 시사하며, 일본의 현대 건축에 표현되는 전통성은 개인의 정체성, 나아가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권제중 외1인 (2010)은 일본 전통 건축과 르 꼬르뷔제 건축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일본 근대 건축에서 서양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언어가 일본 건축계에서 사용된 이유를 서양 거장의 건축을 통해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적 발전과 일본의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전통건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

        김동영(2012)은 20세기 일본 현대 건축의 입면에 표현된 일본의 전통 요소를 대상으로 표현 경향을 고찰하였다. 적용된 부재 및 요소 가운데 노야네(野屋根)3)에 의한 일본 특유의 지붕 형태는 가장 큰 디자인 요소이며 차시쯔 양식과 벽체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김효진(2016)은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를 시기별로 고민하던 모순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이 근대 초기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배 엘리트들은 서구에 뒤처진 일본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서술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건축은 혼란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의 현대 건축물을 통해서 전통성을 계승, 표현한 사례 분석이나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ceding Research Analysis
          
          

        

        
          
            
              	Researcher
              	Research Contents (Year)
              	Summary of Research Contents
            

          
          
            	Baek Eui-Hyun, Park Young-Ki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patial Concep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1988)
            	- Analysis of traditional spatial concepts and context of 11 modern buildings in Japan from the mid-1970s to the 1980s.
          

          
            	Kim Ki-Soo
            	" Japanese Style " among the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in the 1940`s (1998)
            	- A Study on the Japanese Expression Methods in Japanese Architecture in the 1940s focusing on the major works designed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Kim Sun-Young
            	Traditional Elements Embodied in the Japanese Contemporary Architecture (2001)
            	- It is analyzed that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play an important role in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individuals and even the identity of Japanese culture. The common use of wood in examples sugg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and structures in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Kwon Je-Joong, Lee Kang-Up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Western Modernism i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2010)
            	-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and Le Corbusier architecture, a study on how to accept Western modernism in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Kim Dong-Young
            	A Study on the Traditional aspects at the Building Appearance of Japanes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2012)
            	- Consideration of the expression trend toward the traditional elements of Japan expressed in the 20th century's modern architecture.
          

          
            	Lee Yil-Hyunh
            	A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2000)
            	-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expresses local characteristics as a successful case of architecture, and explains that the component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the reasons why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has become globalized.
          

        

        

      

    

    

  
    
      2. 선행연구를 통한 일본 전통적 건축의 형태구성 요소 특징 및 현대적 적용 기법
      
        2.1. 일본 전통적 건축의 특징
        일본건축사[5]나 위키페디아[6] 등 일본 건축 관련 전문 자료나 김영훈의 연구(2020)[4]에 따르면, 일본건축은 선사 및 원시시대의 홋다테바시라(掘立柱) 방식의 수혈주거 및 고상식 주거를 원류로 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이래 사원건축과 원시주거의 발전 형태인 신사건축이 병행 및 절충되면서 불교문화가 가미된 건축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건축의 영향을 받은 사원을 비롯하여 궁전이나 성채, 신덴즈꾸리 같은 고대 및 중세 건축을 거치며 점차 일본적 풍토나 문화가 가미된 쇼인즈꾸리나 챠시쯔(茶室) 건축 및 스키야(數寄屋) 등으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와후(和風)건축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And Type Of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Revised from Kim, Young-Hoon(2020)
          
          

        

        
          
            
              	Division
              	Continental Traditional Architecture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Eclectic Cultural Architecture
              	
            

          
          
            	Origin
            	Chinese
Buddhist
Culture
            	
            	
            	Pit-House
Raised-Floor-House
          

          
            	Religion
            	Temple
            	Wayo
            	Shrine
            	
          

          
            	Politics
            	
            	Palace, City
            	Castle(城)
            	
          

          
            	Dwelling
            	
            	Sindenzukuri
            	Shoinzukuri
            	
          

          
            	Sukiya
            	
          

          
            	
            	Traditional
Private
House
          

          
            	Character
            	Magnanimous, Splendor
            	Elegant, Modest
          

          
            	Total
            	Japan Traditional Architecture (Wa Fu Architecture)
          

        

        

        이는 전통적 일본건축이 스스로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및 정서 등과 불교라는 외래문화 및 불교건축 기술을 융합 ‧ 발전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에 대해 김영훈은 상기 연구(2020)[4]에서 일본의 전통적 건축은 일본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라는 자생적 경험을 통한 풍토 대응성, 불교문화와 일본 자생적 문화와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오늘날 와후(和風)건축으로 정착하는 이른바 와꼰칸사이(和魂漢才)를 통한 융합 ‧ 절충성 및 불교건축과의 격리나 배척 및 상호 교류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통해 정착하게 된 상호모순성을 통한 자기 완결성 등의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다.[4] 이 같은 특징은 일본 현대건축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속성으로 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이나 적용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로 볼 수 있다.

      

      
        2.2. 전통적 건축물과 형태구성요소 간의 상관성
        일본의 전통적 건축물과 형태 구성요소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전통적 일본 건축의 유형적 패러다임(김영훈, 2020)’의 내용에 따르면, 각 시기별 주요 건축물들은 공통적으로 목구조를 채용하고 있으며 기단부와 축부(軸部) 및 지붕부 등 3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4] 또한, 각 시기별 주요 전통적 건축물과 형태구성요소 간의 상관성은 기단부, 축부 및 지붕부 등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지붕부와 창호 등의 양식적인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각 형태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기단부는 주로 불교사원 같은 형식적 ‧ 규범적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축부의 초석도 불교사원 같은 중국 전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신사건축 등에서는 전래의 홋다테바시라 등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시바다테(石場建)처럼 단순화되고 있다. 창호나 벽체는 모든 전통적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창호는 렌지마도(連字窓)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과 카토마도(花頭窓)처럼 화려한 장식적 창이 혼용되고 있다. 문도 창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래의 이따도비라(板扉)나 나무 판 앞뒤에 격자형 살을 댄 시토미토(蔀戸)4), 마이라토(舞良戸)5) 등을 거쳐 문틀에 문살을 짜고 그 사이에 얇은 판자(板子)를 끼워 만든 산카라도(桟唐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이 적용되고 있으나[4], 후대에 이를수록 전체적인 패턴은 단순하고 질박한 패턴이 선호되고 있다. 벽체는 주로 판재마감이나 토벽마감 등이 주로 채용되었다.

        지붕은 전통적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로, 우선 형태적으로는 박공지붕(切妻屋根)이 가장 많은 전통적 건축물의 지붕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우진각지붕(寄棟屋根), 팔작지붕(入母屋造) 및 방형지붕(方形造/宝形造)등 불교 전래 이후 사용된 지붕 형태 가운데에는 팔작지붕이 자주 이용되었다.6)[4] 재료적 측면에서 기와는 불교 사원건축이나 신덴즈꾸리 등 항구적이고 격식 있는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신사나 쇼인즈꾸리 일부 및 스키야건축 등 일본적 취향이 강한 전통 건축물에는 전래의 와다부끼(檜皮葺) 및 얇은 판재를 겹쳐 깐 고케라부끼(柿葺) 등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밖에도 지붕의 휨은 형태적 인지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위로 휨(反り)과 위로 볼록한 무꾸리(起り) 및 경사가 일정한 평활 지붕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7)[4]

        특히 일본 전통적 건축물의 지붕은 노야네(野屋根) 구법으로 인하여 경량화 및 거대화되었으며 시각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상징적인 일본 전통적 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 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건축 외관의 전통성 표현 중 적용 요소는 노야네(野屋根)에 의한 지붕 형태와 차시쯔(茶室) 양식 및 벽체부분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야네 지붕구조나 양식은 공공건축물이나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에서 주요 모티브로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8) 김동영의 연구(2012)[7] 등과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3.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기법
        전통적 건축물을 현대적 건축물에 적용하는 대상으로는 형태적 측면 이외에도 공간구성이나 생활방식 및 전통건축에 내재하고 있는 철학 등의 정신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적용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전통 요소, 특히 지붕이나 창호 등 형태구성요소는 일차적인 시각인지요소이며, 전통건축요소가 현대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도와 그에 따른 시각적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심관수(2015)의 연구 및 관련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전통건축의 내 ‧ 외부 요소를 현대건축에 적용할 경우 그 적용정도나 방법은 주로 전통건축 요소를 모방 ‧ 답습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요소 활용이나 현대건축요소와의 결합 및 전통 건축에 대한 추상적 디자인적 해석을 통한 활용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2] 이러한 유형들은 표현하는 단어나 용어가 상이할지라도 각각 모방형, 절충형 및 추상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건축 요소 등을 현대건축에 적용시킬 경우 대부분 이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전통요소나 형태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는 전통요소 등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채용하는 단계부터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료 등을 대체하는 방법, 재료나 형태 등을 최소한으로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형태나 재료 등을 현대적 니즈에 맞게 추상적 혹은 디자인적으로 융합하는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같은 면에서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을 채용, 대체, 변형, 및 융합 등으로 구분하여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전통요소의 적용전략을 제시한 김영훈의 연구(2020)[6]도 전통적 요소의 현대적 적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김영훈의 연구(2020.06)에 따르면, 채용(Adoption) 전략은 전통 건축의 기본적 형태요소의 유지 및 발굴이나 현대 건축물과의 조화 등 주로 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Replacement)는 주로 대체재 개발 등 경제적 측면이 강조될 경우 활용 가능하며 기타 채용 전략과 함께 전통 건축요소의 장점을 보강하는 경우 유용하다. 변형(Transformation) 전략은 시대적 사회적 니즈에 따라 전통적 구성요소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향상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될 경우 사용 가능하다. 반면, 융합(Fusion)은 전통 요소 적용 시 주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전략과 더불어 심미성이나 정체성 및 전통성 등 고차원적인 특정 속성을 강조할 경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8]

        이 가운데 채용과 대체 전략은 전통적 건축요소의 형태적 시지각성을 우선하는 속성이며 전통적 건축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나 기본적 형상을 유지한 채로 답습하거나 다른 재료 등을 사용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형태 보전 중심의 소극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단기간에 적용이나 응용 가능한 전략이며 전통건축이 지니는 형태적 상징성이나 심미성 및 친환경성 등의 특징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반면에 변형이나 융합 전략은 전통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에 대한 형태나 재료의 변형 및 추상적 응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전통건축물을 통해 인지되거나 학습된 전통적 건축요소의 형태적 측면보다는 전통건축에 내재하는 철학적, 미학적 측면이나 공간 및 생활이나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건축에 접맥 가능한 모든 전통요소에 대한 복합적이고 폭넓은 적용이나 해석이 전제된다. 이 같은 전략은 그 속성상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면서 전통건축 요소 등을 현대의 시각에 입각하여 재해석하거나 추상화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for Application Strategy; revised, from Kim, Young-Hoon(2020)	
          
          

          

        

      

    

    

  
    
      3. 사례분석을 통한 전통형태요소 적용 특징 분석
      
        3.1. 사례 선정 기준
        본 연구는 현대 일본 건축물에 적용된 전통 형태구성요소의 적용 정도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로, 사례선정 기준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주요 내용이 현대 건축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례선정의 시간적 범위는 일본건축가 1, 2세대의 전통논쟁 이후, 3, 4세대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해석이 등장한 시기를 1970년 이후로 설정하여 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 및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사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내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일본건축학회 작품상 수상작을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전통적 형태요소를 도입하거나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6점을 선정하였다.

        3. 이 밖에도 현대 작품에 나타나는 전통요소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건축학회 수상작은 아니더라도 굿 디자인상이나 JCD 디자인 어워드 등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상작 가운데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이 반영된 3점을 추가하였다.

        4. 마지막으로,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상기와 같이 신축 건물에서 전통요소가 적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건축물을 활용 내지 증개축하여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콘도 뮤지엄, 블루 보틀 교토점 등)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 현대 건축물에 적용된 일본 전통적 형태요소의 적용 정도 및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주로 입면 및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평면이나 공간 및 종교 등 사상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일본건축학회작품상 수상작 16점, 작품상 이외의 수상작 3점 및 전통 가옥을 활용한 사례 1점 등 총 20건에 대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사례별 개요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 과 같다.

        
          Table 3. 
				
          

          
            List of Examples related Japanese Traditional Elements, mainly extracted from Award Work of Japanese Architectural Academy
          
          

        

        
          
            
              	
              	Name
              	Year
              	Location
              	
              	
              	Main View Points
            

          
          
            	①
            	Kondo Museum (renewal)
            	2017
            	Kyoto
            	Mamiya Shinichi
            	
              
            
            	-Renewal
-Using Bamboo, Stone, Washi/Traditional Facade
          

          
            	②
            	Masiko Rest Area
            	2016
            	Tochigi
            	Kataoka Naoki
            	
              
            
            	-RC /One above graound floors / Total floor area : 1,321㎡
-Using wood and soil
-Maximum Wood Span 32m
          

          
            	③
            	Naoshima Hall
            	2015
            	Kagawa
            	Sanbuichi Hiroshi
            	
              
            
            	-Site area: 3,096.06㎡, Building area: 336.05㎡, / C+Wood
-Wind hole by drilling a hole in the hip-and-gable roof
          

          
            	④
            	Takenaka Capentry Tool Museum
            	2014
            	Kobe
            	Takenaka Koumuten
            	
              
            
            	-C+RC, Total floor area ;1,884㎡
-Smooth tile roof / Use traditional woodblock wall
-Adopt traditional technique : Lime finish(Shikkui), Use of Nara cedar
          

          
            	⑤
            	ROKI Global Innovation Center
            	2013
            	Shizuoka
            	Kobori Tetsuo
            	
              
            
            	-Site area : 67,510.58㎡, Building area : about 1500㎡/RC + C 
-Four above graound floors, Maximum height 15m (14,978mm)-
-Roof : Wood and rebar hybrid truss
          

          
            	⑥
            	Chikurinchi Charnel House
            	2013
            	Kochi
            	Horibe Yasushi
            	
              
            
            	-RC+Wood(roof)
-Use of local angled cedar(105mm)
-Pathway with 600m gentle slope in elevation of the site
          

          
            	⑦
            	Kogakuin Univ Archery Ground Ring
            	2013
            	Tokyo
            	Hukushima Kazuya
            	
              
            
            	-Site area : 162,103.06㎡, Building area : 250.97㎡
-One above graound floors by wood
-Domestic cypress is used and no pillars (72.mx10.8m)
          

          
            	⑧
            	Sunny Hills
            	2013
            	Tokyo
            	Kuma Kengo
            	
              
            
            	-RC+W / Two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floors
-Total floor area; 422.91㎡
-Adopt a traditional method(Zikogugumi) without nails
          

          
            	⑨
            	Makabe Denshoukan
            	2012
            	Ibaraki
            	ADH
            	
              
            
            	-Ramen+Steel Panel/Site arra : 3,271.49㎡, Building arra : 1,728.84㎡
-Traditional appearance; Using steel plate for exterior wall / Finishing cedar panel wall / Gable roof
          

          
            	⑩
            	Asakusa Culture Center
            	2012
            	Tokyo
            	Kuma Kengo
            	
              
            
            	-C+SC / Eight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floors
-Site area : 326.23㎡, Total floor area; 2,159.52㎡
-Single floor stacked form / Cedar louver finish/Good Design(2021)
          

          
            	⑪
            	Reihoku Tyoumin Hall
            	2002
            	Kumamoto
            	Abe Hotoshi
            	
              
            
            	-Wood+RC /Wooden long span is 44m and the short span is 20m
-By distributing the roof load, the outer columns were thinned / Buckling-resistant frame/Using Sugi(t=15, w=120)
          

          
            	⑫
            	Horyuji Houbutsukan
            	2001
            	Tokyo
            	Tanikuchi Yoshio
            	
              
            
            	-Four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floors/Building area:4030.55㎡
-Motif; traditional Irekobako
          

          
            	⑬
            	Sagawa Art Gallery
            	2000
            	Siga
            	Takenaka Koumuten
            	
              
            
            	-Site area : 28,871.58㎡, Building area :	8,280.08㎡
-Traditional Kirizuma+Western Shrine Styl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wards (2000)
          

          
            	⑭
            	Mangetzu Gyo
            	2000
            	Hokkaido
            	Saito Hiroshi
            	
              
            
            	-Site area : 349.12㎡, Building area : 102.09㎡ 
-Beret-shaped curved roof to withstand snow loads
-Outer Wall; 25mm Ezomatsu panel, Roof; Galbarium Panel
          

          
            	⑮
            	Moributai
            	1997
            	Miyazaki
            	Kuma Kengo
            	
              
            
            	-Building area : 498.21㎡ 
-Pillar : Using local cypress / Roof : Local natural slate finish
-Black-crushed stone finish to harmonize with surroundings
          

          
            	⑯
            	Umino Hakubutzukan
            	1993
            	Mie
            	Naito Hiroshi
            	
              
            
            	-RC+W
-Site area : 18,058㎡, Building area : 202㎡/ Two above ground floors
-All roofs use Japanese-style tiles to prevent damage from sea breezes
          

          
            	⑰
            	Goga Rekisi Hakubutzukan
            	1992
            	Ibaraki
            	Yoshida Keiji
            	
              
            
            	-RC+Japanese Roof Tile
-Site area : 7316.97㎡, Total floor area : 2,441.47㎡
-Kirizuma Roof Wall; Japanese Tile
          

          
            	⑱
            	Sanosi kyoudou hakubuzukan
            	1984
            	Totsigi
            	Archivision
            	
              
            
            	-Roof; Kirizuma+yosemune, Wall; Blue Mirror Tile
-Collonaded Hisashi
          

          
            	⑲
            	Kanouji Main Building
            	1976
            	Nagoya
            	Yamazaki Yasudaka
            	
              
            
            	-Steel frame + Aluminum window frame + Glass + Wood	
-The old temple's pillars covered with steel-framed roof
-Pentagonal roof frame + Glass + Wood
          

          
            	⑳
            	Setonaikai Rekisiminjyoku Siryokan
            	1974
            	Kagawa
            	Yamamoto Tadashi
            	
              
            
            	-RC / 2nd floor only
-Site area : 45,094㎡, Building area : 3,003㎡
-The stone generated in construction is used in the exterior wall
          

        

        

      

      
        3.2. 전통적 형태구성요소의 부위별 적용 정도 분석
        
          1) 지붕부
          지붕부는 지붕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 기리즈마즈꾸리(切妻造), 이리모야즈꾸리(入母屋造), 요세무네즈꾸리(寄棟造) 등 대표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타 민가 등에서 사용되는 카부토즈꾸리(兜造り) 등 특수형태의 지붕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기와지붕을 비롯하여 와다부끼(檜皮葺)나 고케라부끼(柿葺) 등 전통적 지붕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지붕선의 휨 정도에 따라 소리(反り), 무꾸리(起り) 등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적용한 현대 건축물의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 지붕 형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박공지붕인 기리즈마즈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②,④,⑨,⑪,⑫,⑯,⑰,⑱)). 이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일본건축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현대적 재료나 형태로 변형 및 응용이 가능한 기초적인 지붕 형태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팔작지붕 형태인 이리모야즈꾸리 등이 현대적 해석이나 응용에 사용되고 있으며(③,⑥,⑭,⑮) 요세무네즈꾸리나 호교우즈꾸리 등의 지붕 형태는 앞의 경우에 비해 그 적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붕 재료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기와지붕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통적인 지붕 마감재인 와다부끼(柿葺)와 고케라부끼(檜皮葺) 등은 전통적 성격이 강한 공공건축물에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연성이나 내진설계 등 법적 규제로 인하여 최근에는 동판 와다(銅版葺)나 기와 와다(瓦葺) 등이 원래의 재료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③,⑥,⑪,⑯,⑰).

          일종의 이중 지붕인 코시야네(越屋根)와 민간 등에서 사용된 가부토즈꾸리(兜造り) 등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전통적 디자인적인 요소로 채용되고 있다. 특히 이중 지붕구조인 코시야네는 환기나 채광 등의 유리함은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가시성이 양호하여 현대 건축물에서 자주 채용되고 있다(③,⑥,⑯,⑰). 지붕의 휨 정도는 특별하게 인용되지 않고 있으나, 지붕선이 위로 치솟는 소리(反り)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무꾸리(起り)가 간헐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소리가 주로 불교사원 등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에 사용된 형식임에 비해 무꾸리는 일본 건축의 간결함과 무장식성을 강조한 스키야(數寄屋)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일본 현대 건축가들은 중국적 전통요소보다는 일본적 전통요소를 선호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처마에 내어낸 차양인 히사시(庇)도 현대 건축물에 자주 채용되고 있는데(①,③,⑥,⑬,⑱) 일본 전래건축이 모야(母屋)와 히사시로 이루어지는 패턴임을 고려하면 앞의 이유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붕 부재 가운데 서까래 등이 자주 채용되는데 이는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에 채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서까래나 지붕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서까래와 목조구조의 차용 내지는 결합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철골조(빔)와 RC조(기둥)에 낙엽송 집성재를 사용한 지붕 구조를 병행하고 이를 외부에서도 목구조부를 볼 수 있게끔 ETFE 경량 지붕으로 마감함으로써 전통적 목구조와 현대 구조 및 재료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신토요스 육상 경기장이나 고가꾸인 대학 궁도장(⑦), ROGIC (ROKI Global Innovation Center, ⑤)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2) 축부
          일본 전통적 건축물의 축부를 이루는 구성요소 가운데 현대건축에 주로 채용되는 부분은 벽체 마감, 창호 및 기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일본건축에서의 벽은 구조상 비 내력벽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의장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벽체 마감형식이나 재료의 물성(物性)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판재를 사용한 판벽(板壁)이나 칠벽(漆喰壁)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토벽(土壁) 등은 특수한 의장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 가운데 판벽은 현대 건축물에 가장 자주 채용되는 요소로, 마카베 전승관의 경우는 기존의 목재 대신 철제 강판으로 대체하면서도 재료를 겹쳐 마감하는 전통적인 공법으로 벽체를 마감하고 있다.9)

          창호 가운데 창은 렌지마도(連字窓)나 이에 대한 변형 패턴인 무소마도(無双窓)이 가장 자주 나타나고 있다.(①,③,⑥,⑪,⑭,⑮,⑯) 이는 목재부재가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배열되는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화려함보다는 단순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는 일본적 취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카토마도(花頭窓)처럼 화려한 디자인의 창이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 민가에서 사용되던 무꼬시마도(虫籠窓) 등 단순한 형태의 창이 상대적으로 자주 응용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벽과 벽 사이에 설치되는 문(戶)은 전래의 민가 등에서 사용되던 이따도비라(板扉)부터 신덴즈꾸리 등에서 채용된 격자형 시토미도(蔀戸), 쇼인즈꾸리에서 자주 모습을 보인 일자형 살을 붙인 마이라토(舞良戸) 등이 고르게 적용되거나 응용되고 있다. 문도 창과 마찬가지로 띠살(蓮子)이 이루는 수평성이나 수직성 및 코우시(格子) 등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가 주로 현대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은 전통적 일본건축에서는 주로 장식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현대건축에서는 구조적으로 강도가 높은 RC나 철골 등의 재료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목구조 기둥은 와후(和風)건축이나 현대식 목구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현대적 재료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의장을 표현할 경우 콘크리트 기둥에 나무 띠를 부착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이 간혹 채택되고 있다. 또한 굵은 기둥보다는 가는 기둥이 선호되고 있는데(①,⑧,⑫,⑮), 이는 무거운 지붕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통적 사원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던 굵은 기둥이 노야네(野屋根) 기술이나 갈바리움 판넬 등 현대적 경량 재료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는 기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적 영향이 강한 사원건축과의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원형 기둥보다는 각재 기둥이 자주 채용되고 있다.

          초석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불교사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대건축공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시바다테(石場建)는 와후(和風) 건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착하여 사례를 비롯한 많은 주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홋다테바시라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에서처럼 필로티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써니 힐즈(⑧)의 경우처럼 목재 내에 삽입된 철제 기둥이 이시바다테와 결합하여 독특한 초석 부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전통적으로 목구조를 구성하는 방법(組)이나 판재를 엮는 방법 등 전통적인 공법은 꾸준하게 현대건축에서 응용되고 있다. 판재를 수직 마감재로 활용하거나(⑩), 디자인적으로 변형하여 사용(⑪)하고 혹은 지고꾸구미(地獄組)라는 전통적 목조건축 연결기법을 실내와 외벽에 활용한 경우(⑧)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지진 등을 대비한 전통적 건축의 형태구성요소인 나게시나 누끼 등의 부분은 현대건축에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이미 현대건축에서는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기능 보강을 위한 부분에서는 더이상 채용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포(斗拱) 등의 형태구성요소도 현대에 지어진 사원이나 전통문화관련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공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통적 요소라기보다는 불교 건축이나 종교건축에 특화되어있는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기단부
          일본 전통적 건축물의 기단부는 지붕부나 축부에 비하여 현대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도입 및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기단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은 간소화하는 등(③)의 시도가 보이고 있다. 이는 기단부 자체가 일본적 풍토나 전통에 입각한 홋다테바시라 형식에 비해 초석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토목기술이나 환경제어기술 등의 발전으로 지면 평활작업 등이 수월해진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현대 건축물에 기단부가 적용될 경우는 주로 불교건축이나 신덴즈꾸리 등에서 사용되던 단죠즈미(檀上積)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기존의 석재보다는 콘크리트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하다(④,⑥). 단죠즈미보다는 돌이나 잡석을 깔아 기단을 만드는 이시가끼쯔미(石垣積) 등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으며(⑯,⑳), 잡석 기단인 란즈미(乱積み)는 구조적 문제로 요즘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세토나이카이 역사 민속 자료관(⑳)에서처럼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마감 위에 잡석을 붙이는 등 주로 구조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의장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3. 전통적 형태구성요소 적용기법 분석
        일본 전통적 형태구성요소의 현대적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대상 사례에 전통요소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적용 정도에 따라, 단순 채용, 대체, 변형 및 융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적용 빈도나 정도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에 따라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 의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요소의 단순적용과 부분적용 및 현대건축이나 재료 및 공법 등과의 결합 정도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의 전통요소 부위별 분석 내용에 따라, 현대 건축물에 특정 부위나 전통적 요소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단순 채용, 대체, 변형 및 융합 등의 적용전략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물 전체가 전통적 요소나 기법으로 지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적용 정도나 빈도를 고려할 경우 대체나 변형 전략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략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요소의 단순 채용에 의한 현대 건축물의 적용은 주로 전통을 모티브로 하는 건축물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리부타이(伝統芸能伝承館森舞台, ⑭)에서는 이시바다테나 홋다테바시라 등 일본의 전통적인 기초 및 기단이 채용되고 있으며, 일본 전통건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누끼(貫)가 채용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 건축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특히 이리모야즈꾸리 지붕에 지역산 스기 와다로 마감하고 각재 기둥 또한 지역의 히바(ヒバ)를 사용하는 등 전통적 요소나 재료에 최대한 충실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통 예술인 노(能)의 공연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전통건축 요소가 채용된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특히 전통적 재료 사용을 통한 전통 표현은 다수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전통적 목재인 스기(杉)나 히노끼가 가장 자주 채용되고 있으나, 만게츠교(曼月居, ⑬) 등에서는 에조 마쯔 등 지역 목재인 마쯔(松)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전통요소의 대체 전략은 주로 전통적 형상은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전통적 재료 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는 가구식 구조보다는 철골조나 RC조를 병행하면서 전통적인 형상이나 지붕 등의 요소를 표현하는 사례들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화풍 평활 기와지붕이나 전통적인 판축벽(版築壁) 및 칠벽을 표현하거나(④), 일본기와를 사용하여 기리즈마 지붕을 설치하고 청색 미러 타일 판 마감으로 전통적 이따카베의 형상을 표현(⑯)하는 등 주로 재료적 변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붕 재료의 대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재료가 방화 및 내구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대적 재료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법적 제한 등의 문제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 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데, 지붕에 금속동판 판넬이 사용되거나(⑨) 적설(積雪)에 대한 고려와 함께 베레모 모양의 곡선 지붕을 설치하기 위하여 갈라리움 판넬이 채택(⑬)되기도 한다.

        전통요소의 대체전략이 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나 물성을 현대적 재료로 대체함으로써 전통건축의 형태적 측면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면, 변형의 경우는 재료의 대체를 포함하여 전통적 요소에 대한 형태적 변화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건축에서의 전통요소의 변형은 전통 건축의 각 부위별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지붕과 벽체이다. 지붕의 경우, 가장 선호되는 기리즈마즈꾸리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처마 선을 강조하거나 연장하여 오각형 형상의 과감한 지붕 모양을 만들어 내거나(⑲) 이리모야즈꾸리의 합각 부분을 오픈시켜 통풍이나 채광을 고려하면서도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③) 전통건축의 기본 형태는 최소한 유지하면서 기존의 비례감을 단순화시키거나(⑥) 지붕과 히사시를 연결하여 과장된 지붕(⑫)을 사용하기도 한다. 벽체는 건축물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판벽을 입면 전체로 확장하면서 유선형으로 처리하여 기존의 전통적 건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입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례(⑪)를 비롯하여 기존의 어두운 색감의 벽체를 회반죽 마감과 대비시키는 사례(③) 등 재료만이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강판 판벽을 활용하여 창문 배열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전통적 입면이나 창호 구성방법을 변화시키는 경우(③) 등도 변형의 예로 볼 수 있다.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 가운데 융합은 전통건축의 최소한의 유전자나 입자만을 활용하여 그 정신이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창의적인 디자인 영역에 속하며 추상적인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독창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벽체 등에는 전통적 재료와 방법이 적용되면서도 전통건축의 직선적 지붕이 베레모 모양의 지붕으로 변하는 과정(⑬)은 지붕 형태를 중시하는 전통건축요소의 적용 메카니즘을 초월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일본풍의 기리즈마 지붕이 강조되면서도 지붕의 히사시를 지지하기 위해 도입한 기둥이 서양의 신전건축의 열주 양식을 연상시키는 등 일본과 서양 의장 요소의 결합이 보이는 경우(⑫)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홋다테바시라와 초석 및 기둥을 일체화하여 거대한 지지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우(②)나 목재 내부에 강철 빔을 매립하여 바닥에 고정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기초 매립방법을 은유하는 경우(⑧) 및 판재마감을 쌓아올린 형태가 일본 마찌야(町屋)를 적층하는 이미지로 해석되는 경우(⑩), 목재 프레임 및 연결방법을 활용하여 내장재가 아닌 외장재로 활용(⑧)하거나 현장에서 채석한 돌을 입면요소로 활용하여 이시가끼나 잡석기초가 입면 디자인이 되는 경우(⑳) 등도 전통요소에 대한 재해석이나 추상화를 통한 융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지붕을 목재와 철근의 하이브리드 트러스 구조(⑤)로 완성한 건축물에서도 전통건축의 기술이 보이고 있으며, 목조 1층 구조의 건물을 히노끼라는 전통 목재를 사용하여 72.m x 10.8m의 무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⑦)도 최소한의 전통 및 기술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및 융합으로 볼 수 있다.

      

      
        3.4. 소결
        최근 일본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통요소 적용 방법을 살펴본 결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거나 전통적 특색을 반영한 형태요소의 적용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전통성 계승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도 전통요소의 단순 채용이나 재료 등의 대체를 통한 소극적 전략과 전통건축 요소의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재료 및 형태적 변형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전략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부위별 전통요소 적용 정도와 전통요소 적용기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건축 형태요소의 각 부위별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지붕부에 대한 적용이나 인용 및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붕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박공지붕에 해당하는 기리즈마즈꾸리(切妻造)가 자장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간결함과 단순함을 강조하는 일본건축의 미학적 측면과 일치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신덴즈꾸리나 쇼인즈꾸리 및 스키야건축 등에서 자주 사용되던 이리모야즈꾸리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리모야즈꾸리가 일본 전래의 주요 건축물에 자주 사용된 양식임에는 틀림없으나. 비교적 격식 있는 건축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불교 사원건축의 전형적인 지붕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대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인용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우진각 지붕에 해당하는 요세무네즈꾸리나 방형 지붕도 같은 이유로 설명 가능하다.

        지붕 형태의 현대적 적용 전략을 살펴보면, 기리즈마 형태의 단순 채용은 고가 역사문화박물관(⑯) 등 역사 문화적 용도의 건축물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박공지붕을 연결(⑨)하거나 혹은 과장되면서도 단순하게 표현하는 등(⑫) 대체나 변형 기법이 자주 보이고 있다. 융합 기법은 박공의 이미지를 벽체와 일체화시켜서 오각형 프레임을 만들고 그 내부를 철제 트러스와 유리로 마감하는 경우(⑲)처럼, 기존의 박공 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응용이 나타나는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리모야 형태는 모리부타이(⑭)처럼 일본 전통 공연이라는 특정 목적을 지닌 건축물 이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역시 합각부분의 변형(⑥)이나 기능의 추가(③)를 통한 대체 및 변형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합각 형태의 추상적 융합(⑬) 등도 기존의 이리모야즈꾸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통민가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던 이중지붕(越屋根)도 자주 인용되는데 이는 채광이나 환기 등을 위한 기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⑯)부터 디자인적 응용(③)이나 시각적 강조(⑮,⑯) 등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붕의 재료는 전래의 카와라부끼, 히와다부끼 및 고케라부끼 등에 사용되었던 스기(杉), 히노끼(檜) 등의 전통적인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재 및 법규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금속판이나 동판 및 갈바리움 판넬 등 재료의 대체나 변형(④,⑬,⑮,⑯)이 자주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덧대어 잇기나 겹쳐잇기 등 전통적인 공법은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③,④,⑥,⑭).

        외벽 요소도 지붕 형태 및 지붕재료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축에서 자주 채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이따카베(⑨,⑩,⑪,⑬)이며, 도헤끼(土壁)와 싯쿠이카베(漆喰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 재료나 공법에 대한 대체와 변형을 통해 다양하게 도입(④,③,⑥,⑫) 되고 있다. 창은 주로 렌지마도(連字窓,①,③,⑥,⑪)나 이와 유사한 형태인 무소마도(無双窓,①)가 주로 보이고 있으며 창의 간결한 디자인 때문에 융합보다는 단순 채용이나 재료의 대체 및 간단한 변형 등을 통해 현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카토마도(花燈窓) 등처럼 장식성이 강한 창호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렌지마도가 일본 전통 민가만이 아니라 쇼인즈꾸리나 스키야 등에서 자주 사용된 간결하고 소박한 창인데 반하여 카토마도 등은 센슈우요(善宗樣) 등의 불교 사원 건축의 전형적인 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둥은 사원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던 굵은 기둥은 거의 적용의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가는 기둥을 인용하거나 철골 등으로 대체 및 디자인적 변형을 통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다. 혹은 기둥과 기초 및 보를 일체화한 형태(②)나 기존 기리즈마 지붕의 과장된 히사시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서양 신전 건축의 열주를 병행하는 등의 융합적 작품(⑫)이 보이기도 한다.

        기초나 초석 부분은 현대건축의 특징 상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홋다테바시라나 간단한 초석 형태인 이시바다테(石場立) 등 일본의 전통적인 기둥 매립 및 설치방법이 채용되거나(⑭) 재료의 대체(①,④) 및 형태의 변형(②) 등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적 공법과 재료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②,④,⑧). 그러나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소반이나 카메바라 등은 자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 같은 요소들이 기능이나 의장 등 현대적 니즈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단 부분은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단조즈미(壇上積)가 대부분의 사례에 적용되고 있으나, 일본의 전통적인 이시카기즈미나 란즈미(亂積) 등이 여전히 의장적인 효과를 위해 적용되거나(⑮) 돌이나 잡석을 이용하여 입면을 구성하는 등(⑳) 적극적이고 디자인적인 해석이 병행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Mostly Adapted Japanese Traditional Form Elements in Modern Architecture(Pictures below quoted from Encyclopedia Japan)
          
          

        

        
        

      

    

    

  
    
      4. 결론
      일본 전통적 형태구성요소인 기단부, 축부 및 지붕부 가운데 형태적으로 인지 가능한 주요 형태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전통요소의 현대적 적용 정도와 기법을 알아보기 위해 채용, 대체, 변형 및 융합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건축학회 작품상 수상작과 기타 수상작 등 20점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현대건축에서 자주 인용되거나 적용되는 전통적 형태요소는 지붕으로, 주로 기리즈마나 이리모야 형식의 지붕 형태와 코시야네 등 화풍 건축에서 사용되는 지붕 형태가 채택되거나 변형 및 융합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전통적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는 지붕 재료 및 벽체, 이시바다테나 홋다테바시라 등의 전통적 기법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창호 등은 렌지마도 등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포나 요세무네즈꾸리 및 지붕의 휨(反り)이나 굵은 기둥 등 불교 사원에 자주 채택된 요소들은 현대건축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누끼나 나게시 등의 구조적인 요소 또한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건축의 특징이었던 카라하후(唐破風)나 화려한 박공장식 및 카토마도 등의 장식적인 창호도 거의 현대 건축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점은 전통적 요소 가운데 비장식적이고 단순한 형태요소를 선호하는 쇼인즈꾸리나 스키야 건축 및 와후(和風) 건축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화려한 공포나 지붕의 휨 등으로 대표되는 사원건축 등과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일본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통요소 적용 방법을 살펴본 결과, 전통 요소의 단순 채용이나 재료 등의 대체를 통한 소극적 전략과 전통건축 요소의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재료 및 형태적 변형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전략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채용기법은 전통 예능 공연장이나 역사박물관 같은 전통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붕이나 벽체 재료의 대체 및 기본적인 형태의 변형 등을 통한 적용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합 기법은 형태적 요소보다는 지역성이나 전통 구법 등 전통건축요소의 고유 요소와 속성을 지닌 채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현대 건축기술에 힘입어 철골조와 RC조 같은 구조에 낙엽송 집성재를 사용한 지붕 구조를 병행하고 이를 경량 지붕으로 마감하는 등 전통적 목구조와 현대 구조 및 재료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기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1960년대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건축물에는 전통적 요소에 대한 각 부위별 인용이나 적용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이나 최소한의 부위에 재료의 대체나 형태적 융합을 통해 재해석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 형태요소의 적용이나 해석이 수많은 논쟁과 실험을 거쳐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규범화 및 정착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적용 기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형태요소에 한정하여 각 요소별 적용 정도 및 적용기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는 있으나, 전통 및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은 형태요소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이나 종교나 문화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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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심관수, 한국현대건축 작품에 나타난 전통건축 요소와 선호도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P. 11에서 인용함
      

      
        2) 한국은 못 받는 상, 일본은 왜 휩쓸까, 한겨레(2011)에서 발췌.
      

      
        3) 하네기(桔木) 등을 이용하여 일본 특유의 지붕구조를 만들어낸 기법. 긴 각재를 서까래로 사용한 결과, 모야와 히사시의 결절점 등으로 인하여 지붕의 기울기의 변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절점에 보조재를 추가하여 지붕 사이에 공동(空洞)을 만드는 방법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본 건축 특유의 노야네(野屋根)로 발전하게 된다.
      

      
        4) 나무 판 양쪽에 격자 살을 댄 문으로 신덴즈꾸리(寢殿組)나 신사건축의 배전(拜殿) 등에 사용되었다.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에서 인용함.
      

      
        5) 쇼인즈꾸리(書院組)에 자주 사용된 창호로 문틀 사이에 판을 깔고 그 표면에 마이라꼬(舞良子)라는 살을 좁게 수평으로 설치한 여닫이문을 말한다.デジタル大辞泉에서 인용함.
      

      
        6) 이 밖에도 무사의 가면과 유사한 형태인 카부토즈꾸리(兜造り)나 연기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코시야네(越屋根) 지붕은 주로 민가 등에서 보이고 있으며 지붕의 일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장식성이 뛰어난 카라하후(唐破風)는 일본 특유의 지붕 형태로 신사(神社) 건축이나 성곽건축 및 사원 등에서 자주 채용되고 있다. 김영훈, 전통적 일본건축의 유형적 패러다임(2020)에서 재인용
      

      
        7) 일반적으로는 평활 지붕이 가장 많으나 센슈우요우(禪宗樣) 등의 사원양식이나 불교양식의 영향을 받은 신사 건축물 등은 위로 휨(反り) 지붕을 채택하였으며	스키야 같은 건축물에는 반대로 위로 볼록한 무꾸리(起り)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김영훈, 앞 논문(2020)에서 재인용,
      

      
        8) 그는 주거관련 시설은 신흥 스키야 양식이나 지붕 및 벽체 등의 전통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원이나 신사 등 종교시설은 기존 전통적 건축양식을 주된 모티브로 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동영, 20세기 일본 현대건축 외관의 전통성 표현,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012. 05. 참조.
      

      
        9) 외벽에 강판을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창 배치가 가능해지기는 하였으나, 일사열에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판 판넬에는 흰색 차열도료로 마감하였으며, 동,서,남측 벽을 흑갈색의 스기(杉)나무 판벽을 겹쳐 마감하는 등의 시공방법이 채택되었다.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真壁伝承館 항목 내용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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